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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의 인용 및 피인용 정보를 활용해 지식의 유입(inflow)과 
전파(outflow) 양상을 거시적, 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문 간 지식 순환 구조를 이해하였다. 
거시분석에서는 KCI에서 ‘기록관리’와 ‘아카이브’를 키워드로 추출한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인용, 피인용 논문 집합을 구성한 후, 다학문성을 정규화된 섀넌 엔트로피(Shannon entropy)를 
활용해 지수화하였다. 분석 결과, 유입과 전파 지수가 각각 0.536과 0.557로 나타나 기록관리⋅아
카이브 연구가 특정 소수 분야에 강하게 집중되지 않고 다원적 지식 흐름 속에서 형성⋅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미시분석에서는 15개 관련 분야를 대상으로 각각의 유입⋅전파 다양
성 지수를 산출해 이를 2차원 공간상에 매핑한 후 유형화하였다. 그 결과, 고유입/고전파(HIHO) 
군에 속하는 ‘역사학’, ‘사회학’ 분야 등은 기록을 사회적⋅예술적 맥락에서 해석하며 개방적 
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유입/저전파(LILO) 군에 속하는 ‘기록관리/보존’ 
분야는 소수 인접 분야에 대한 집중적 연계를 통해 내부적 응집성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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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terdisciplinary circulation of knowledge in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research by analyzing knowledge inflow and outflow patterns at both macro 
and micro levels using citation and cited-reference data. At the macro level, a corpus of 
scholarly articles extracted from the Korea Citation Index (KCI) using the keywords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was assembled, along with their respective sets of citing and 
cited articles, and interdisciplinarity was quantified using normalized Shannon entropy. The 
resulting inflow and outflow indices of 0.536 and 0.557, respectively, confirm that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research are neither strongly concentrated in a small number of 
disciplines nor narrowly bounded, but rather constituted and disseminated within a pluralistic 
flow of knowledge. 
At the micro level, inflow and outflow diversity indices were calculated for 15 related 
disciplines, mapped onto a two-dimensional space, and subsequently classified into typological 
clusters. Disciplines falling within the high-inflow/high-outflow (HIHO) group, such as history, 
the humanities, and sociology, were found to interpret records in social and artistic contexts 
and to participate in reciprocal knowledge circulation. In contrast, the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al preservation field, which belongs to the low-inflow/low-outflow (LILO) group, 
demonstrated strong internal cohesion through concentrated linkages with a small number 
of adjacent discip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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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록관리학은 전통적으로 행정 효율과 제도적 관리의 필요성 속에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문화 

기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식생산, 보존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 구성의 중요한 매개체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록관리학은 관리 중심의 실무 학문을 유지하면서도 역사학⋅인문학⋅예술학 등과 접점을 확장

하는 다학문적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와 ‘아카이브(archive)’는 현용⋅준현용 기록과 비현용 기록

을 구분하는 생애주기적 관점과 제도적 관리와 사회⋅문화적 기억을 연결하는 기능적 관점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기록관리가 기록의 생산, 분류, 평가, 보존 등 제도적⋅행정적 관리 행위를 중심으로 한다면, 아카이브는 

기록을 사회⋅문화적 기억의 장으로 본다. 따라서 이 두 관점의 조합은 기록을 단순한 행정 성과물이 아니라 

기억과 정보의 생성, 보존, 활용이 교차하는 복합적 실천의 장으로 확장하고 있다.

기록관리학의 학문적 특성을 탐구하는 기존의 연구는 주로 단위 학문의 틀 안에서 연구의 주제적 다양성이나 

인용⋅피인용 관계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노현아, 장우권, 2013; 손혜인, 남영준, 2016; 정연경, 2012). 그러나 

기록과 아카이브 개념이 단일 학문 틀이 아니라 역사학, 인문학, 예술학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면서 경계를 

초월하는 지식 교류 구조를 새롭게 조망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 즉 다양한 학문에서 기록관리⋅아카이브 

개념이 어떠한 인식 틀과 실천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으며, 이 개념을 매개로 학문 간 지식이 어떻게 교차, 순환하

여 인용 네트워크에 편입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정 학문분야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관리’와 ‘아카이브’라는 주제에 해당

하는 논문 집합을 구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지식 흐름을 분석하는 주제 기반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기록관리’와 ‘아카이브’라는 키워드를 병행하여 다양한 학문 영역을 포괄하는 논문 집합을 형성하고, 이를 기준

으로 해당 연구를 인용한 논문 집합과 피인용한 논문 집합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학문 간 지식 유입과 

전파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시적,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거시분석에서는 인용(inflow)
과 피인용(outflow)이 어떠한 학문 분야에서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의 유입과 전파 정도를 섀넌 

엔트로피(Shannon entropy)로 지수화해 다양성을 정량화하고자 한다. 한편 미시분석에서는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와 관련된 15개 학문을 분석 단위로 삼아 각 분야 내에서의 유입⋅전파 흐름을 기반으로 지식 생태계 내에서의 

역할을 유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질문을 구성해 본다. 첫 번째, 기록관리⋅아

카이브 연구는 지식의 유입과 전파 측면에서 어떠한 주제적 다양성을 보이는가? 두 번째,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와 관련된 15개 학문 단위는 지식의 유입과 전파 수준에 따라 어떠한 유형(고유입/고전파, 고유입/저전파, 
저유입/고전파, 저유입/저전파)으로 구분되는가?

2.� 문헌고찰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기록관리와 아카이브를 주제로 하는 다학문적 연구 집합이지만, 이 주제가 가장 활발하

게 연구되고 있는 기록관리학의 학문적 기반과 다학문적 성격을 문헌 고찰을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기록관리학은 지속적 가치가 있는 기록을 찾아내고 확보하며, 그 진본성을 보장하고, 보존하며 이용할 수 있도

록 하는 모든 실무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는 학문이다(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n.d.). 구체적으로 기록된 

자료의 평가⋅수집⋅진본확인⋅보존⋅검색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이론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한국

기록학회, 2008). 기록관리학의 3대 연구 주제는 아카이빙, 기록관리, 국가기록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김선욱, 
2023), 세부 주제는 ‘기록물 관리’, ‘법/정책/제도’, ‘인력 및 윤리’, ‘표준 및 기준’, ‘기록정보서비스’ 등으로 확장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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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김규환, 남영준, 2009). 

한편, 과학기술이 발전한 현대 사회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일 학문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계를 허무는 문제 해결 중심의 지식 융합이 요구되고 있다(Liu et al., 2024). 따라서 여러 영역의 지식을 종합하

는 다학문적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Chen et al., 2021). 기록관리학은 문헌정보학, 역사학, 행정학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오항녕, 2017; 이윤정, 정연경, 2021), 또한 법학(이인영, 2011)과 의약학, 예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록관리학의 다학문적 특징은 다양한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노현아와 

장우권(2013)은 ‘기록학연구’와 ‘한국기록학회지’를 대상으로 기록관리학 연구 과정에서 인용된 타 학문 분야 

문헌을 바탕으로 학술적 상호관계와 주제 의존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인문과학, 기술과학 

등 모든 학문 분야를 인용하고 있으며 점차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손혜인과 남영준(2016)도 

국내 기록관리학 학술지에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게재된 681편의 논문을 조사하여 다학문성과 주제 변화 추이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관리학, 문헌정보학뿐 아니라 사학, 공학, 인문학, 박물관학, 예술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로 연구 범위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Iacovino(2004)는 기록관리학에서는 기록관리, 윤리, 
법이라는 세 축에서 복잡한 연구 질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윤리학, 법학, 커뮤니티 이론 등 학문 간 담론을 

아우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정회명과 김순희(2024)는 2002-2024년까지의 국내 기록학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주요 연구 영역을 분석한 결과, 초기에는 제도적 측면에 관한 연구 비중이 높았다면, 최근에

는 3D 기술, 블록체인, 메타버스, 생성형 AI와 같은 IT 기술, 디지털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이는 기록관리학이 이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수용하는 융합 연구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다학문성은 최근 많은 연구에서 지수화되어 측정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브릴로엔(Brillouin Index) 지수, 
섀넌 엔트로피 지수 등이 사용되고 있다. 정연경(2012)은 한국기록관리학회지를 대상으로 국내 기록관리학 학술

논문과 인용문헌을 분석하여 브릴로엔 지수로 측정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관리학이 행정, 법률적 맥락과 

연결되어 있지만, 학문 간 인용 다양성이 기대만큼 높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섀넌 엔트로피 지수 역시 다학제

성을 증명하는 다양한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KCI 학제 간 연구 분야 소속 학술지(이재윤, 2024), 인문사회 

분야(이재윤, 2021), 정보학 분야(진설아, 송민, 2016) 등에서 활용된 바 있다.

3.� 연구의�방법

본 연구는 지식 유입과 전파의 학문적 다양성을 지수화해 측량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 교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Zhao와 Wang(2024)의 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모델을 설계하였다. 그들은 계량정보학 분야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참고문헌을 지식 유입으로, 피인용을 지식 전파로 정의하고 유입과 전파의 조합에 따라 학문 분야를 

유형화하였다. 또한 거시 수준에서는 전체 학문 간 지식 흐름 구조, 미시 수준에서는 개별 분야의 위치와 역할을 

분류했는데, 여기에서는 이러한 거시⋅미시분석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연구 모델과 방법론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3.1 연구 모델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는 이 분야를 다루는 다양한 학문 분야를 포괄하는 주제 기반 연구 집합으로, 본 연구

는 이 연구 집합이 다양한 학문 분야와 맺는 인용⋅피인용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KCI에 

색인된 학술 논문 집합과 인용된 논문 집합, 그리고 피인용된 논문 집합을 각각 수집하여 거시분석과 미시분석의 

두 단계로 연구 모델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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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분석은 전체 논문 집합의 지식 전파 구조와 외부 학문과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조망하는 반면, 미시분석은 

동일 집합 내에서 개별 논문의 KCI 학문 분야 정보를 필터로 활용하여 특정 분야가 지식 역동성에 기여하는 

양상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따라서 거시분석과 미시분석은 상호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데이터세트를 서로 

다른 분석 수준에서 다층적으로 조명하기 위한 보완적 분석 체계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분석은 수집된 기록관리⋅아카이브 관련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인용 및 피인용 관계를 분석하는 

모델이다. 기록관리⋅아카이브 논문 집합에는 기록관리학/보존 이외에도 역사, 인문, 예술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

될 수 있으며, 이들 논문이 인용하거나 피인용된 논문에도 역시 다양한 학문 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대상 논문이 인용⋅피인용한 학문 분야의 분포를 거시적 수준에서 파악하고 이를 섀넌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해 

계량화함으로써 이 주제 연구의 전체 학문 간 지식 유입과 전파 구조를 파악한다. 

둘째, 미시분석은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15개 학문 분야를 개별 단위로 하는 연구 모델

이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의 유입⋅전파 정도를 섀넌 엔트로피 지수로 산출하여, 분야별 지식의 개방성

과 확산성 차이를 정량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 교류 유형을 식별하였다. 거시분석이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의 

전체 지식 생태계를 파악하기 위한 단계라면, 미시분석은 학문 분야 단위의 지식 흐름을 15개의 세부 학문 분야에

서 반복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거시분석이 포착하지 못한 각 분야의 내부 집중, 자기 참조성을 구조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림 1>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거시분석과 미시분석 모델을 개념화하였다.

<그림 1> 거시분석과 미시분석 개념도

3.2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기록관리⋅아카이브 

관련 연구 논문의 메타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여기에는 학술논문뿐 아니라 학술대회 발표 논문도 포함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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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색 조건을 충족하는 전체 논문을 포함하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키워드는 ‘기록관리’와 ‘아카이브’를 병렬로 설정하였다. ‘기록관리’는 주로 현용 및 준현용 

기록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행정적 관리 행위로서 기록의 효율적인 생산⋅분류⋅보존⋅폐기를 중심으로 한 

행정적 실천과 규범 체계를 반영한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6). 이 개념은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RMS), 평가제도, 메타데이터 관리 등 실무 중심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다. 반면, ‘아카이브’는 

국내 학술 담론에서 기록관리와 상호 교차하며 사용되고 있으며, 비현용 기록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증거적 

맥락의 개념이다. 기록을 단순한 행정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기억과 문화적 재현의 매개체로 인식하므로(Cook, 
2013) 이 개념은 역사학, 인문학, 예술학 등에서도 지역 기억 형성, 예술적 아카이브의 실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다. ‘기록관리’만을 키워드로 사용할 경우 이러한 연구가 구조적으로 배제되어 지식 교류의 

범위를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두 용어를 병행함으로써 특정 용어 선택에 따른 표집 편향을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의 변화와 다학문적 확산 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비교적 최신 시기를 

중심으로 분석 기간을 설정하였다. 두 개의 키워드를 이용하여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출판된 관련 논문 884건을 

대상으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해당 논문 ID를 활용해 2025년 8월 기준 인용 논문 4,031건, 피인용 

논문 1,916건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집하였다1). 한편, 다학문성의 측정을 위해 필요한 학문 분야 정보는 제공

된 논문 목록에 주어진 주제 분야 코드를 이용하였다. 이 코드는 KCI의 학문 분류 체계에 따라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를 기준으로 분류된 것이다. 그러나 부여된 주제 코드에는 중분류와 소분류가 혼재하고 있어 이를 중분류 

레벨로 통일하는 매핑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헌정보학의 하위분야로 분류된 ‘기록관리/보존’을 중분

류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상위 범주인 문헌정보학에 통합할 경우, 이 분야 특유의 학문적 역동성

이 거대 데이터에 매몰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분석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층위를 일치시킴으로써, 
실제 인용 및 피인용을 통한 지식 유입과 전파 양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기록관리/보존’ 분야는 독립적

인 연구 공동체와 학문적 정체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접 분야와의 교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 논문이 가장 많이 포함된 분야로서, 지식의 전파와 유입을 매개하는 

핵심 허브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아 독립된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이는 KCI에 부여된 학문 분야 정보를 

분석 목적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각 논문은 최종적으로 하나의 분야에만 배정되므로 동일 논문의 중복 집계나 

전체 논문 수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3.3 분석 절차 

먼저, 다양성 측정 지표에 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Shannon(1948)이 제안한 정보 엔트로피 

공식을 응용하여 각 학문 분야의 인용과 피인용 분포를 계량화하였다. 엔트로피는 다음 식에 따라 학문 분야별 

참고문헌의 수를 확률 분포로 환산하여 지수를 산출하였다.  는 i번째 학문 분야가 차지하는 참고문헌 비율이

며, k는 분석 대상 학문 분야의 수를 의미한다.

섀넌 엔트로피(H) = 
  



 log

위 산식에 따라 산출된 엔트로피 값이 높을수록 지식이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유입되거나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값이 낮을수록 지식의 흐름이 특정 소수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뜻한다. 한편 지식의 

유입과 전파는 서로 다른 인용 분포 구조를 가지며 동일한 학문 분야라도 유입과 전파의 다양성은 상이하게 나타

 1) 한국연구재단에서 구축하여 제공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DB 정보를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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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수 있다. 또한 분석 단위별로 실제 연결되는 학문 분야의 수와 분포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는 

엔트로피 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범주 수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통제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분포 

구조의 차이를 동일한 기준에서 해석하기 위하여 범주 수 k에 따른 최대 엔트로피 값 log₂(k)로 나누어 0과 

1 사이의 정규화 지수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체 KCI 학문 분류 체계의 중분류 154개 분야를 전체 범주로 

설정하고 섀넌 엔트로피의 이론적 최대값 log₂(154)로 나누어 정규화하였다.

정규화된 섀넌 엔트로피(H) = log


한편, 거시 및 미시분석 대상과 절차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거시분석에서는 <그림 1>과 같이 

1단계로 기록관리⋅아카이브 전체 논문 집합을 구성하고 그 다음 인용 논문 집합과 피인용 논문 집합을 구성하였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집합의 학문 분야 분포를 기준으로 엔트로피 지수를 계산하였다. 인용 논문 집합의 

분야 다양성이 유입의 다양성으로, 피인용 논문 집합의 다양성이 전파의 다양성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미시분

석에서는 <표 2>와 같이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인 15개 학문 분야(기록관리/보존, 문헌

정보학, 역사학, 기타인문학, 학제간연구, 한국어와문학, 미술, 예술일반, 디자인, 기타예술체육, 무용, 사회학, 음악

학, 교육학, 신문방송학)를 각각 분석 단위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을 상위 15개 분야로 한정한 것은 저빈도 

분야에 의한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주요 지식 흐름에 집중하기 위함으로, 출현 빈도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점을 절단점으로 설정하였다. 이후 각 군집에 포함된 논문이 인용한 논문 집합과 피인용된 논문 집합

을 분야 단위로 재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규화된 유입 및 전파 엔트로피 지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그리고 

산출된 엔트로피 값을 활용하여 각 분야의 유입 엔트로피와 전파 엔트로피를 좌표축으로 하는 2차원 산점도를 

작성하였다. 아울러 유입과 전파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네 개의 분면을 구분하고, 산점도 상의 위치를 바탕으로 

각 분야의 지식 교류 특성을 유형화하였다. 지식 교류 유형은 HIHO (High Inflow / High Outflow: 고유입/고전파), 
HILO (High Inflow / Low Outflow: 고유입/저전파), LIHO (Low Inflow / High Outflow: 저유입/고전파), LILO 
(Low Inflow / Low Outflow: 저유입/저전파)로 구분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거시 및 미시 분석 절차를 도식화하

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거시⋅미시 분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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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기초분석

기초 분석에서는 추출된 884건의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수록 학술지, 학문분야, 고출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본다. 

4.1.1 점유가 높은 학술지

<표 1>을 통해 국내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가 게재된 학술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한국기록관리학회지’와 ‘기록학연구’가 각각 전체의 18.89%(167편)와 17.31%(153편)를 차지하고, 양 학술지를 

합산하면 약 36%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의 학문적 생산이 ‘한국

기록관리학회’와 ‘한국기록학회’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다수의 학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이 주제 연구의 확장성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비블리

아학회지(26편, 2.94%)’, ‘정보관리학회지(21편, 2.3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16편, 1.81%)’, ‘한국문헌정보

학회지(12편, 1.36%)’ 등은 전통적인 문헌정보학 영역 학술지로서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 분야가 서로 보완적

으로 작용하면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초조형학연구(11편, 1.24%)’, ‘미술이론과 현장(7편, 0.79%)’, 
‘무형유산(6편, 0.68%)’, ‘구술사연구(6편, 0.68%)’, ‘박물관학보(5편, 0.57%)’ 등 인문⋅예술 분야 학술지에서도 

많은 관련 논문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이 주제의 연구가 예술기록, 전시기록, 구술기록 등 문화예술기록에 외연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술지명 논문수 비중% 학술지명 논문수 비중%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7 18.89 미학예술학연구 6 0.68

기록학연구 153 17.31 현대미술사연구 6 0.68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28 3.17 무형유산 6 0.6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6 2.94 구술사연구 6 0.68

정보관리학회지 21 2.38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6 0.6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6 1.81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 0.68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2 1.36 상허학보 6 0.68

기초조형학연구 11 1.24
2019년도춘계학술대회: 클라우드환경
에서의 기록관리(한국기록관리학회)

5 0.57

무용역사기록학 7 0.79 인문콘텐츠 5 0.57

미술이론과 현장 7 0.79 박물관학보 5 0.57

디지털문화아카이브지 6 0.68 한국예술연구 5 0.57

<표 1> 점유 높은 학술지

4.1.2 점유가 높은 학문 분야

<표 2>를 통해 학술지가 분류된 학문 분야를 분석해보면,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는 40% 이상 ‘기록관리/
보존(359편)’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기록관리학이 제도적 기반과 실무중심 연구를 지속적

으로 축적해 온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기록을 사회적 기억과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역사학(61편, 
6.9%)’과 ‘기타인문학(57편, 6.4%)’ 분야에서도 연구가 활발하며, ‘학제간연구(48편, 5.4%)’, ‘미술(28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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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15편, 1.7%)’ 등의 분야에서는 기록과 아카이브의 문화예술적 응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사회학’, ‘행정학’, ‘교육학’ 분야에서도 기록의 공공성, 투명성, 거버넌스 등을 대상으로 제도적 논의

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포는 기록관리⋅아카이브 주제가 단일 학문에 그치지 않고 ‘정보

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을 통해 정보, 문화, 기억을 잇는 다학문적 담론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겠다.

 

분야 논문수 비중% 분야 논문수 비중%

기록관리/보존 359 40.6 무용 11 1.2

문헌정보학 77 8.7 사회학 11 1.2

역사학 61 6.9 음악학 10 1.1

기타인문학 57 6.4 교육학 8 0.9

학제간연구 48 5.4 신문방송학 8 0.9

한국어와문학 47 5.3 문학 7 0.8

미술 28 3.2 건축공학 5 0.6

예술일반 25 2.8 기타사회과학 5 0.6

디자인 15 1.7 영화 5 0.6

기타예술체육 13 1.5 종교학 5 0.6

<표 2> 점유 높은 학문 분야

4.1.3 고출현 키워드

<표 3>의 고출현 키워드 분석을 통해 연구의 주제적 경향과 학문적 흐름을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아카이브(223회)’, ‘디지털 아카이브(85회)’, ‘기록관리(64회)’ 순으로 나타

났다. 이는 해당 주제가 제도적 기록관리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기억 실천의 장으로 확장된 연구 지형을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디지털 아카이브(85회)’, ‘전자기록 관리(19회)’, ‘데이터베이스(23회)’, ‘메타데이터(21
회)’ 등의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기반 기록관리 체계와 기술적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기록관리시스템(33회)’, ‘기록관리전문가(32회)’, ‘기록관리기준표

(21회)’ 등은 기록의 제도적⋅조직적 차원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며, ‘기록정보서비스(21회)’나 ‘참여형 아카이브

(17회)’, ‘공동체 아카이브(16회)’는 기록의 사회적 활용과 이용자 참여를 중시하는 연구 경향을 나타낸다. 세 

번째, ‘국가기록원(17회)’, ‘공공기록(14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10회)’ 등의 키워드는 공공영역의 기록

관리 정책 및 제도 연구의 지속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디지털인문학(30회)’, ‘구술기록(13회)’ 
등은 문화적⋅인문학적 해석을 강조하는 기록의 의미론적 확장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아트 아카이브(23회)’, 
‘공연예술 아카이브(9회)’ 등도 예술기록 및 시각 문화 영역과의 결합을 나타내, 이 주제가 예술사⋅시각 문화 

연구와 교차하는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9회)’, ‘빅데이터(7회)’, ‘온톨

로지(13회)’, ‘링크드데이터(7회)’ 등의 키워드는 기록관리의 데이터 지향적 전환과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을 반영

한다. 또한 향후 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 확보, 자동 분류, 검색 고도화 등 기술적 응용에 관한 연구가 확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고출현 키워드 분석 결과 국내 기록관리 및 아카이브 주제의 연구가 디지털화⋅정보기술 중심의 

시스템 연구, 제도⋅전문직 기반의 관리 체계, 사회⋅문화적 맥락에서의 의미 탐구, 예술⋅미디어 분야와의 융합

적 확산이라는 복합 축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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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아카이브 223 참여 11 박물관 8
디지털아카이브 85 담론 11 구술사 8
기록관리 64 평가 10 기록관 8
기록관리시스템 33 연구동향 10 공공영상아카이브 8
기록관리전문가 32 문화콘텐츠 10 OAIS 8
디지털인문학 30 라키비움 10 공공기록관리 8
기록 25 디지털아카이빙 10 행정정보시스템 7
아트아카이브 23 무형문화유산 10 정보 7
데이터베이스(DB) 23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10 일상아카이브 7
메타데이터 21 개인기록 10 재난아카이브 7
기록관리기준표 21 한국전쟁 9 스토리텔링 7
기록정보서비스 21 행정정보데이터세트 9 보존기간 7
미술아카이브 20 인공지능 9 빅데이터 7
전자기록관리 19 아카이브병 9 민간기록 7
참여형아카이브 17 민간기록관리 9 대학기록물 7
방송⋅영상아카이브 17 문화유산 9 대학기록관리 7
국가기록원 17 마을아카이브 9 레코드컨티뉴엄 7
기록관리학 16 단위과제 9 링크드데이터 7
공동체아카이브 16 도서관 9 기록평가 7
공공기록 14 국회기록관리 9 국회기록보존소 7
증거 13 국가기록관리 9 네트워크분석 7
온톨로지 13 기억 9 구술아카이브 7
연구기록 13 4차산업혁명 9 기업기록관리 7
데이터관리 13 공연예술아카이브 9 ISO15489 7
구술기록 13 아카이브구축 8 공공역사 7

<표 3> 고출현 키워드

4.2 거시분석

거시분석을 통해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의 인용 및 피인용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를 인용한 논문의 주제 분야를 살펴보면 ‘기록관리/보존(1,833건)’과 

‘문헌정보학(1,526건)’ 분야로부터의 인용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연구 주제가 ‘기록관리/보존’과 

‘문헌정보학’ 기반에서 학문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역사학(592건)’, ‘한국어와 문학(373
건)’, ‘기타 인문학(363건)’ 등에서도 높은 인용 빈도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예술 아카이브 실천, 기억의 재현, 
문화유산의 보존과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문⋅예술 분야의 이론과 개념이 적극적으로 차용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피인용에 있어서도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가 ‘기록관리/보존(912건)’과 ‘문헌정보학(498건)’이라는 두 전문 

영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역사학(212건)’, ‘한국어와 문학(187건)’, ‘기타 인문학(110건)’ 
등 다양한 분야로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제간연구(190건)’, ‘경영학(54건)’, ‘체육

(51건)’ 등 일부 응용⋅실천 분야는 인용 빈도보다 피인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록관리⋅아

카이브 주제의 연구가 인문학적 담론에서 이론적 자원을 유입하여 일부 응용 및 실천 분야를 중심으로 상대적으

로 높은 전파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는 내부적으

로 ‘기록관리/보존’, ‘문헌정보학’을 중심축으로 한 지식 생산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인문⋅예술⋅사회과

학 분야로의 확산과 영향력 확대가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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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ow(82개 분야) outflow(78개 분야)
분야 참고문헌수 분야 참고문헌수

기록관리/보존 1,833 기록관리/보존 912
문헌정보학 1526 문헌정보학 498
역사학 592 역사학 212

한국어와문학 373 학제간연구 190
기타인문학 363 한국어와문학 187
학제간연구 157 기타인문학 110
법학 111 교육학 74
교육학 104 무용 57
신문방송학 104 경영학 54
미술 99 체육 51

사회과학일반 89 컴퓨터학 41
사회학 86 예술일반 40
음악학 78 신문방송학 39
무용 74 관광학 36
예술일반 71 미술 30
디자인 70 디자인 29
컴퓨터학 55 사회과학일반 27
경영학 53 과학기술학 25
행정학 51 사회학 23

기타예술체육 50 음악학 23
철학 45 행정학 23
정책학 43 기타예술체육 21
지리학 43 기타사회과학 19
영화 35 지리학 19

영어와문학 32 법학 16
문학 28 정치외교학 15
공학일반 27 영화 14
정치외교학 27 문학 13
지역학 27 공학일반 12
기독교신학 25 영어와문학 12
관광학 24 지역학 12
건축공학 21 국제/지역개발 11
체육 21 기독교신학 11
연극 20 불교학 11

국제/지역개발 19 생활과학 11
기타사회과학 18 감성과학 10

전자/정보통신공학 18 정책학 10
종교학 18 철학 10
산업공학 17 프랑스어와문학 10
여성학 16 종교학 9
조경학 16 건축공학 8

프랑스어와문학 15 중국어와문학 8
과학기술학 14 자연과학일반 7
일본어와문학 14 전자/정보통신공학 7
사회복지학 13 일본어와문학 6

<표 4> 거시적 수준에서 본 지식 유입 및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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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섀넌 엔트로피 값을 통해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의 다학문적 구조를 정량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정규화된 지수를 살펴보면, 유입의 엔트로피는 0.536, 전파의 엔트로피는 0.557, 기록관리⋅아카이브 

논문 집합 자체의 엔트로피는 0.498로 나타나, 지식 흐름이 특정 소수 분야에 강하게 집중되기보다 여러 학문 

분야에 비교적 분산된 다양성 구조를 보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리고 세 집단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체 논문 집합이 0.498로 가장 낮은 엔트로피 지수를 보였는데, 이는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기록관리/
보존’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논문 집합 내부에 학문적 응집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Inflow(82개 분야) outflow(78개 분야)
분야 참고문헌수 분야 참고문헌수
불교학 12 조경학 6
생활과학 12 연극 5
경제학 11 인류학 5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11 군사학 4
중국어와문학 11 사회복지학 4
감성과학 10 언어학 4
언어학 9 여성학 4
무역학 8 경제학 3
통계학 7 무역학 3
전기공학 6 산업공학 3
사진 5 심리과학 3
기술정책 4 의상 3
독일어와문학 4 기술정책 2
수산학 4 미분류 2
심리과학 4 미용 2
인류학 4 사전학 2
간호학 3 사진 2
유교학 3 수산학 2
의상 3 토목공학 2
의학일반 3 통역번역학 2
토목공학 3 간호학 1
회계학 3 기타공학 1
가톨릭신학 2 독일어와문학 1
기타동양어문학 2 물리학 1
스페인어와문학 2 안전공학 1
안전공학 2 예방의학 1
통역번역학 2 의공학 1
군사학 1 작업치료학 1
기계공학 1 정신과학 1
기타공학 1 치의학 1
농업경제학 1 통계학 1
사전학 1 한의학 1
식품과학 1 회계학 1
이비인후과학 1
자연과학일반 1
자원공학 1
해상운송학 1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6(3),� 1-23,� 2026.812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6.26.3.001

지식 유입 집합
(인용논문)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
자체 집합

지식 전파 집합
(피인용논문)

분야 수 82 52 78
섀넌 엔트로피 3.894 3.619 4.048
정규화한 섀넌 엔트로피 0.536 0.498 0.557

<표 5> 다양성에 대한 섀넌 엔트로피

4.3 미시분석

앞서 분석한 거시분석은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가 지식을 유입하고 확산시키는 방향성을 거시적 수준으로 

규명했다면 여기에서는 기록관리⋅아카이브 논문이 다수 출현한 15개의 주요 학문 분야를 개별 분석 단위로 설정

하여 미시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각 분야별로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가 어떠한 학문적 자원을 주로 인용하고, 
그 연구 성과가 다시 어느 분야에 피인용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분야별 지식의 흐름과 담론적 중심성을 미시적 

수준에서 탐색하였다. [부록 1]과 [부록 2]는 선정된 15개 분야에서 발생한 지식의 유입과 전파 분야이며, <표 

6>은 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엔트로피 지수이다. 엔트로피 지수는 거시분석과 마찬가지로 각 학문 분야의 범주 

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대 엔트로피 값 log₂(154)로 나누어 정규화하였다. <표 6>의 결과를 통해 해당 

분야에서 행해지는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가 다양한 개념적 자원을 균등하게 받아들여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는지, 또는 지식 교류가 해당 분야 내에서 순환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각 분야의 유입 엔트로피 지수를 

살펴보면 0.316에서 0.614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값은 0.428을 나타냈다. 가장 다양한 학문으로부터 지식

을 유입하는 분야는 ‘학제간연구(0.614)’, ‘기타인문학(0.58)’ 등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는 ‘음악학(0.316)’, ‘무용(0.33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파 엔트로피 지수는 0.247에서 0.539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간값은 0.439를 나타냈다. 가장 다양한 학문으로 지식을 전파하는 분야는 ‘사회학(0.539)’, 
‘기타인문학(0.533)’이며, 반대로 ‘교육학(0.247)’은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록관리/보
존’ 분야는 [부록 1]과 [부록 2]에서 나타나다시피 상위 두 분야가 전체 유입과 전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강한 

집중 구조를 보이기 때문에 고른 분포를 보이는 ‘기타인문학’, ‘학제간연구’ 분야 등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유입(0.378)과 전파(0.360)의 엔트로피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 논문수 정규화된 유입 엔트로피 정규화된 전파 엔트로피

기록관리/보존 359 0.378 0.360
문헌정보학 77 0.373 0.507
역사학 61 0.447 0.479
기타인문학 57 0.580 0.533
학제간연구 48 0.614 0.478
한국어와문학 47 0.372 0.396
미술 28 0.428 0.420
예술일반 25 0.547 0.522
디자인 15 0.410 0.439

기타예술체육 13 0.561 0.513
무용 11 0.333 0.333
사회학 11 0.465 0.539
음악학 10 0.316 0.387
교육학 8 0.386 0.247
신문방송학 8 0.527 0.342

<표 6> 분야별 지식 유입 및 전파의 다양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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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과 같이 지수를 각각 X축(유입)과 Y축(전파)의 좌표로 설정하여 2차원 공간에 매핑하고 중간값을 

기준으로 4분면을 구분하여 시각화한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그림 3>에서는 산점도상의 위치에 따라 각 학문 

분야를 LIHO(Low Inflow/High Outflow, 저유입/고전파), HIHO(High Inflow/High Outflow, 고유입/고전파), HILO 
(High Inflow/Low Outflow, 고유입/저전파), LILO(Low Inflow/Low Outflow, 저유입/저전파)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우측 상단 제 1사분면(HIHO)은 유입과 전파 양쪽이 모두 높아 외부 지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

이고 그 성과를 다른 학문 분야로 확산시키는 상호 교류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 우측 하단 제4분면

(HILO)은 유입은 높지만 전파가 낮아 외부 지식을 흡수하지만 주로 내부 실천 중심으로 활용하는 지식 소비자형으

로 정의할 수 있다. 세 번째, 좌측 상단의 제 2사분면(LIHO)은 내부 자원에 근거하여 외부에 지식을 확산시키는 

확산형, 마지막 좌측 하단 제 3사분면(LILO)은 유입과 전파 모두 낮아 학문 내에서 제한적으로 지식이 순환하는 

독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가 어느 분야에서 외부 지식을 적극적으로 

유입⋅전파시키고 있는지, 반대로 어느 분야에서 내부 실천과 응용 중심으로 지식이 순환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표 7>을 통해 각 분면별로 배치된 학문 분야를 확인하고 각각의 특징을 해석해 보도록 한다. 

<그림 3> 유입과 전파 엔트로피 지수 기반의 산점도

분면 구분 분야

HIHO High Inflow / High Outflow 역사학, 사회학, 기타인문학, 학제간연구, 예술일반, 기타예술체육
HILO High Inflow / Low Outflow 미술*, 신문방송학
LIHO Low Inflow / High Outflow 문헌정보학, 디자인*
LILO Low Inflow / Low Outflow 기록관리/보존, 한국어와문학, 무용, 음악학, 교육학

*기준값 이상(≥)은 상위군(High)으로 포함

<표 7> 지식 교류 유형에 따른 학문 분야

1) HIHO (고유입/고전파)

HIHO에 배치된 노드는 지식의 유입과 전파가 모두 높은 분야로 다른 학문으로부터 지식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전파도 많아지는 상호 교류적 특성을 보인다. ‘역사학’, ‘사회학’, ‘기타인문학’, ‘학제간연구’, ‘예술일반’, ‘기
타예술체육’이 여기에 포함된다. ‘역사학’은 ‘기록관리’, ‘문헌정보학’, ‘사회학’ 등 다분야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통합

하여 그 결과를 관광학, 문화유산연구 등으로 확산시키며, ‘기타인문학’과 ‘학제간연구’는 구술사, 지역사, 문화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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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등 다양한 인문사회적 담론을 매개로 기록관리 지식을 재맥락화하여 확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술일반’, 
‘기타예술체육’은 특정 예술 장르에 고정되지 않은 카테고리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외부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용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하며 예체능 분야 간 교류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HIHO 영역은 

기억⋅서사의 인문사회적 지식과 예술적 재해석을 매개로 학문 간 지식의 전이와 재맥락화를 주도하며, 외부 지식을 

폭넓게 흡수하고 이를 다시 다분야로 전파하는 개방적 지식 순환 구조를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LILO (저유입/저전파) 

LILO에 배치된 분야는 참고문헌 인용에서 학문분야의 다양성이 낮고 다른 주제 영역으로 확산되는 정도도 

크지 않은 내향적 지식 순환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악학’, ‘한국어와문학’, ‘무용’, ‘교육학’, 
‘기록관리/보존’이 여기에 속한다. ‘무용’은 공연과 예술 기록의 보존과 활용을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연구하고 

있으며, ‘교육학’은 학습 기록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 성과의 타 분야 전파는 제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분야는 기록관리학적 개념을 재해석하려는 경향은 약하며 고유의 담론적 경계선을 형성하

고 자기 학문 내부적 응용과 실천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록관리/보존’ 분야가 LILO에 배치되

어 주목되는데, 그 이유는 이 분야의 인용과 피인용이 [부록 1]과 [부록 2]에서 확인되다시피 소수 상위 분야인 

‘기록관리/보존’과 ‘문헌정보학’에 집중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분야의 연구가 다학문적 확산

보다는 제도적⋅전문적 지식 체계 내에서 강한 응집성을 보이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연경(2012)의 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LIHO (저유입/고전파) 

LIHO는 많은 분야의 참고문헌이 사용되지는 않지만, 해당 분야에서 생산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 인용⋅전파

되는 특성을 갖는다. 본 분석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와 사분면의 경계에 위치한 ‘디자인’ 분야가 해당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문헌정보학’은 주로 자체 분야와 인접 영역인 ‘기록관리/보존’ 분야에서 지식 유입이 이루어지지만, 
‘교육학’, ‘경영학’, ‘신문방송학’ 등 다양한 분야에 기록관리⋅아카이브와 관련된 핵심적 이론과 방법론을 전파하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외부 지식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지만 내부의 담론적 틀 안에서 환류하고 실용적인 

맥락에서 타 분야에 전파하면서 교류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HILO (고유입/저전파) 

HILO는 다분야의 참고문헌이 사용되고 있지만, 전파 정도는 크지 않은 분야로 기록관리⋅아카이브 지식을 

외부에서 받아들이지만, 이를 타 학문에 재전파하는 힘은 상대적으로 약한 지식 소비자형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신문방송학’, ‘미술’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 ‘신문방송학’ 분야는 방송⋅뉴스 콘텐츠 운영에 있어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유입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해당 지식이 다른 분야로 확산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 분야도 아카이브의 개념과 방법론이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그 성과가 기록관

리적 담론으로 환류되지 않고, 다른 분야에 전파하는 힘이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논� 의

본 연구는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를 대상으로 지식의 유입과 전파를 정량화하고, 그 흐름이 형성하는 지식 

생태적 구조를 거시적⋅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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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거시분석 결과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는 지식의 유입과 전파 양쪽 모두 개방적 순환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주제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정보학’ 등 다수 이질적 학문의 이론과 방법론을 

폭넓게 흡수하고 연구의 성과를 문화연구, 예술기록 등 다양한 응용 분야로 전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기록

관리⋅아카이브 연구가 단순히 기록의 생산과 보존이라는 기술적 기능을 넘어 문화적 기억 형성, 사회적 증거 

구축,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창조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이러한 결과는 분석 수준에 따라 상이한 지식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기록관리⋅아카이

브’라는 주제 기반의 거시적 수준에서는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폭넓은 지식 유입과 전파가 관찰되는 반면, 개별 

학문 분야 단위의 미시적 수준에서는 분야별로 상이한 지식 교류 양상이 나타났다. 일부 분야는 다양한 학문과 

개방적으로 지식을 교류하는 반면, 일부 분야는 특정 학문 분야와의 교류에 보다 집중된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역사학과 기타 인문학 분야는 다양한 분야와의 지식 교류를 통해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의 확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과 무용 분야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범위의 분야와 지식 교류를 

수행하며 특정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한 응집적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각 학문 고유의 

실천적 요구와 담론적 배경에 따라 기록관리⋅아카이브 지식이 선택적으로 수용되고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기록관리/보존’은 제도, 법, 표준 등 실천적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발전해 온 영역으로 학문적 교류가 

특정 핵심 분야에 집중되는 응집성 높은 구조를 나타냈다. 다양한 분야와 광범위하게 연결되기보다는 문헌정보학, 
역사학 등과의 구조적 연계 속에서 안정적 지식 교류가 이루어졌고 다학문적 확산보다는 내부의 이론적, 실천적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식 체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아카이브 주제 연구의 현재 지식구조를 정량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진화하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용⋅피인용 관계뿐만 아니라 이 주제의 연구가 어느 시기에 어느 학문과의 연계가 강화되었는지 동태적으

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가 지식을 생산, 재구성하고 다양한 사회 분야

로 확산시키는 복합적 생태계로 진화해 온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6.� 결� 론

본 연구는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의 학문 간 지식구조를 거시적⋅미시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주제 영역

이 타 분야와 상호 순환적 구조 속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인용과 피인용 관계를 

섀넌 엔트로피 지수로 계량화하여 지식의 유입과 전파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였다. 기존의 인용 분석이 단순히 

인용빈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엔트로피 지수를 활용하여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지식의 폭과 이를 

다시 다른 분야에 전파하는 확산의 폭을 계량적으로 모델화하였다. 이는 학문 간 상호작용의 복합 확산 구조와 

균형을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가진다. 엔트로피 기반의 정량화 접근법은 

이 주제뿐 아니라 전체 인문사회과학의 지식 생태학적 분석에도 적용 가능하다. 특히 유입과 전파의 엔트로피를 

조합함으로써 어느 학문이 지식을 받아들이는 흡수자로, 혹은 어느 학문이 지식을 확산시키는 배포자로서 기능하

는지를 정량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록관리⋅아카이브 연구의 중심에는 소수 인접 분야에 대한 집중적 연계를 통해 내부적 응집

성을 보이면서 다학문적 확산보다는 고유의 담론을 형성하는 ‘기록관리/보존’ 분야와 기록을 기억, 서사, 사회⋅예

술적 맥락에서 해석하면서 지식 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역사학’, ‘인문학’, ‘사회학’ 분야 등이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한된 교류 범위를 유지하면서 내부 고유의 해석 체계를 유지하는 ‘교육학’, ‘무용’, ‘음악학’ 
분야와 외부 지식을 흡수하지만 내부 실천 중심으로 활용하는 ‘신문방송학’, 반대로 내부 자원에 근거해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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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확산시키는 ‘문헌정보학’ 등 상이한 지식 교류 양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제시한 지식 유입⋅전파 구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적함으로써 기록관리⋅아카

이브 연구의 동태적 진화 과정을 심층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지식의 생산, 재구성, 확산이 

순환하는 포괄적 학문 생태계로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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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보존 Inflow(69) 문헌정보학 Inflow(42) 역사학 Inflow(39) 기타인문학 Inflow(48) 학제간연구 Inflow(48)

기록관리/보존 1360 문헌정보학 302 역사학 186 기타인문학 69 한국어와문학 56

문헌정보학 948 기록관리/보존 228 기록관리/보존 51 역사학 57 문헌정보학 51

역사학 173 기타인문학 23 문헌정보학 49 한국어와문학 46 학제간연구 46

법학 60 역사학 21 기타인문학 38 문헌정보학 40 기록관리/보존 41

기타인문학 55 신문방송학 16 한국어와문학 23 기록관리/보존 27 기타인문학 41

사회과학일반 41 사회과학일반 13 학제간연구 10 음악학 17 역사학 34

신문방송학 33 컴퓨터학 12 사회과학일반 7 학제간연구 11 음악학 29

학제간연구 33 법학 11 사회학 7 사회학 8 예술일반 16

사회학 30 한국어와문학 11 미술 6 신문방송학 8 디자인 15

경영학 28 학제간연구 9 영화 6 교육학 6 무용 8

행정학 27 교육학 8 철학 6 사회과학일반 6 교육학 7

미술 21 경영학 5 기타예술체육 5 영어와문학 6 미술 7

컴퓨터학 20 공학일반 5 무용 4 철학 6 컴퓨터학 7

교육학 17 디자인 5 기독교신학 3 건축공학 5 경영학 6

정책학 14 정책학 5 음악학 3 예술일반 5 사회과학일반 6

예술일반 13 사회학 4 일본어와문학 3 기타사회과학 4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6

한국어와문학 13 예술일반 4 정책학 3 기타예술체육 4 관광학 5

관광학 12 무역학 3 지역학 3 공학일반 3 정책학 5

디자인 12 전자/정보통신공학 3 감성과학 2 관광학 3 철학 5

무용 12 경제학 2 건축공학 2 기독교신학 3 건축공학 4

산업공학 10 지역학 2 디자인 2 무용 3 기타사회과학 4

지역학 10 행정학 2 예술일반 2 미술 3 문학 4

공학일반 9 감성과학 1 정치외교학 2 정책학 3 공학일반 3

기타예술체육 9 건축공학 1 통계학 2 정치외교학 3 불교학 3

문학 9 과학기술학 1 프랑스어와문학 2 종교학 3 신문방송학 3

여성학 6 관광학 1 행정학 2 컴퓨터학 3 연극 3

전자/정보통신공학 6 국제/지역개발 1 가톨릭신학 1 프랑스어와문학 3 정치외교학 3

정치외교학 6 기술정책 1 과학기술학 1 국제/지역개발 2 종교학 3

지리학 6 무용 1 교육학 1 문학 2 체육 3

철학 6 미술 1 국제/지역개발 1 생활과학 2 행정학 3

프랑스어와문학 6 불교학 1 문학 1 지리학 2 감성과학 2

경제학 5 산업공학 1 사진 1 지역학 2 과학기술학 2

과학기술학 5 생활과학 1 신문방송학 1 행정학 2 기독교신학 2

무역학 5 심리과학 1 언어학 1 가톨릭신학 1 기타예술체육 2

건축공학 4 안전공학 1 여성학 1 경영학 1 법학 2

국제/지역개발 4 여성학 1 연극 1 경제학 1 산업공학 2

사회복지학 4 영어와문학 1 인류학 1 독일어와문학 1 언어학 2

연극 4 유교학 1 체육 1 디자인 1 영화 2

체육 4 의학일반 1 컴퓨터학 1 법학 1 전자/정보통신공학 2

기독교신학 3 인류학 1 불교학 1 지리학 2

기술정책 3 전기공학 1 사전학 1 지역학 2

기타사회과학 3 통계학 1 여성학 1 국제/지역개발 1

심리과학 3 영화 1 사회복지학 1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3 유교학 1 사회학 1

[부록� 1]� 미시적�수준에서�본� 15개�분야의�지식�유입�

(괄호� 안은�분야�수,� 숫자는�참고문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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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와문학 3 의학일반 1 생활과학 1

통계학 3 일본어와문학 1 여성학 1

회계학 3 전자/정보통신공학 1 중국어와문학 1

간호학 2 체육 1 통계학 1

사진 2

의상 2

종교학 2

감성과학 1

군사학 1

기계공학 1

기타공학 1

기타동양어문학 1

독일어와문학 1

생활과학 1

스페인어와문학 1

식품과학 1

안전공학 1

언어학 1

영어와문학 1

음악학 1

자원공학 1

전기공학 1

조경학 1

중국어와문학 1

토목공학 1

한국어와문학 Inflow(30) 미술 Inflow(21) 예술일반 Inflow(23) 디자인 Inflow(15) 기타예술 체육 Inflow(21)

한국어와문학 182 미술 24 미술 17 디자인 16 연극 7

기타인문학 50 역사학 10 예술일반 9 기록관리/보존 10 기타예술체육 6

역사학 21 기타인문학 8 기타인문학 7 문헌정보학 7 예술일반 6

문헌정보학 11 문헌정보학 8 기록관리/보존 6 미술 2 역사학 5

기록관리/보존 10 한국어와문학 7 디자인 6 전기공학 2 사회학 4

학제간연구 8 기타예술체육 5 문헌정보학 6 건축공학 1 음악학 4

교육학 6 기록관리/보존 3 역사학 6 기타사회과학 1 영화 3

철학 5 예술일반 3 기타예술체육 4 기타예술체육 1 공학일반 2

문학 4 철학 3 무용 4 무용 1 기록관리/보존 2

미술 3 기독교신학 2 철학 4 신문방송학 1 기타인문학 2

사회과학일반 3 프랑스어와문학 2 생활과학 3 언어학 1 무용 2

영어와문학 3 학제간연구 2 연극 2 영화 1 문헌정보학 2

음악학 3 감성과학 1 영어와문학 2 정치외교학 1 영어와문학 2

종교학 3 기타사회과학 1 학제간연구 2 토목공학 1 한국어와문학 2

중국어와문학 3 독일어와문학 1 경영학 1 학제간연구 1 독일어와문학 1

기타예술체육 2 디자인 1 경제학 1 문학 1

사회학 2 영어와문학 1 공학일반 1 미술 1

신문방송학 2 영화 1 기타사회과학 1 사진 1

언어학 2 정책학 1 문학 1 사회과학일반 1

여성학 2 중국어와문학 1 신문방송학 1 정치외교학 1

예술일반 2 컴퓨터학 1 여성학 1 철학 1

과학기술학 1 음악학 1

기타동양어문학 1 전기공학 1

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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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 1

영화 1

인류학 1

일본어와문학 1

전자/정보통신공학 1

통역번역학 1

무용 Inflow(14) 사회학 Inflow(21) 음악학 Inflow(9) 교육학 Inflow(21) 신문방송학 Inflow(24)

무용 31 역사학 24 음악학 19 교육학 51 신문방송학 24

문헌정보학 8 사회학 22 무용 4 기록관리/보존 17 기타인문학 13

기록관리/보존 4 사회복지학 6 학제간연구 4 문헌정보학 14 역사학 10

역사학 2 정치외교학 4 기타인문학 3 학제간연구 5 기록관리/보존 9

연극 2 기타인문학 4 문헌정보학 2 한국어와문학 4 문헌정보학 6

경영학 1 지역학 3 기타예술체육 1 미술 2 한국어와문학 5

경제학 1 문헌정보학 3 정책학 1 지역학 2 예술일반 5

과학기술학 1 사회과학일반 3 인류학 1 디자인 2 영화 5

법학 1 기타사회과학 2 영어와문학 1 지리학 1 사회학 4

예술일반 1 법학 2 정치외교학 1 정치외교학 3

음악학 1 한국어와문학 2 컴퓨터학 1 지리학 3

철학 1 기록관리/보존 2 문학 1 디자인 3

체육 1 지리학 1 중국어와문학 1 학제간연구 2

학제간연구 1 농업경제학 1 경영학 1 철학 1

중국어와문학 1 법학 1 건축공학 1

국제/지역개발 1 프랑스어와문학 1 문학 1

이비인후과학 1 사회과학일반 1 기타예술체육 1

학제간연구 1 일본어와문학 1 지역학 1

경제학 1 역사학 1 과학기술학 1

과학기술학 1 사회학 1 경영학 1

여성학 1 신문방송학 1 프랑스어와문학 1

국제/지역개발 1

미술 1

법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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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관리/보존 outflow(51) 문헌정보학 outflow(53) 역사학 outflow(31) 기타인문학 outflow(27) 학제간연구 outflow(20)

기록관리/보존 653 기록관리/보존 197 역사학 87 기타인문학 24 학제간연구 23

문헌정보학 288 문헌정보학 166 기타인문학 16 역사학 17 한국어와문학 6

학제간연구 47 학제간연구 39 기록관리/보존 15 한국어와문학 14 기록관리/보존 5

역사학 40 교육학 32 문헌정보학 14 학제간연구 9 문헌정보학 5

교육학 19 체육 27 한국어와문학 12 기록관리/보존 5 경영학 4

기타인문학 14 경영학 26 학제간연구 9 문헌정보학 4 역사학 4

신문방송학 13 관광학 14 관광학 5 교육학 3 교육학 3

컴퓨터학 13 역사학 12 철학 5 디자인 3 감성과학 2

한국어와문학 12 컴퓨터학 11 체육 5 지역학 3 예술일반 2

행정학 11 기타인문학 10 음악학 4 건축공학 2 체육 2

과학기술학 10 한국어와문학 9 무용 3 관광학 2 건축공학 1

사회과학일반 9 신문방송학 8 문학 3 기타예술체육 2 과학기술학 1

사회학 8 과학기술학 7 사회학 3 무용 2 국제/지역개발 1

디자인 7 사회과학일반 7 예술일반 3 미술 2 기타인문학 1

체육 7 정치외교학 7 인류학 3 신문방송학 2 디자인 1

경영학 6 공학일반 5 행정학 3 지리학 2 영어와문학 1

기타사회과학 6 기타사회과학 5 경영학 2 행정학 2 자연과학일반 1

법학 6 행정학 5 기타예술체육 2 공학일반 1 지역학 1

예술일반 6 무용 4 영어와문학 2 과학기술학 1 치의학 1

공학일반 4 생활과학 4 중국어와문학 2 연극 1 프랑스어와문학 1

기타예술체육 4 정책학 4 컴퓨터학 2 영어와문학 1

무용 4 국제/지역개발 3 군사학 1 예술일반 1

미술 4 기독교신학 3 기독교신학 1 음악학 1

정책학 4 기타예술체육 3 기타사회과학 1 의상 1

정치외교학 4 미술 3 디자인 1 자연과학일반 1

감성과학 3 법학 3 미술 1 철학 1

관광학 3 사회복지학 3 법학 1 컴퓨터학 1

불교학 3 산업공학 3 불교학 1

자연과학일반 3 예술일반 3 사전학 1

지리학 3 지리학 3 사회과학일반 1

지역학 3 철학 3 신문방송학 1

군사학 2 건축공학 2

기술정책 2 경제학 2

음악학 2 디자인 2

전자/정보통신공학 2 무역학 2

통역번역학 2 심리과학 2

간호학 1 자연과학일반 2

국제/지역개발 1 전자/정보통신공학 2

기타공학 1 지역학 2

물리학 1 감성과학 1

생활과학 1 불교학 1

수산학 1 사진 1

심리과학 1 사회학 1

안전공학 1 수산학 1

언어학 1 여성학 1

[부록� 2]� 미시적�수준에서�본� 15개�분야의�지식�전파�

(괄호�안은� 분야�수,� 숫자는�참고문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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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1 영어와문학 1

의상 1 영화 1

조경학 1 의상 1

토목공학 1 인류학 1

한의학 1 작업치료학 1

회계학 1 정신과학 1

중국어와문학 1

한국어와문학 outflow(28) 미술 outflow(12) 예술일반 outflow(16) 디자인 outflow(16) 기타예술체육 outflow(17)

한국어와문학 106 미술 8 기록관리/보존 4 학제간연구 12 한국어와문학 9

기타인문학 18 역사학 7 무용 4 디자인 9 예술일반 7

역사학 16 무용 4 미술 3 컴퓨터학 3 미술 5

학제간연구 10 영화 2 학제간연구 3 교육학 2 기록관리/보존 4

교육학 7 한국어와문학 2 감성과학 2 건축공학 1 문헌정보학 4

문학 7 교육학 1 경영학 2 경영학 1 영화 4

지리학 6 기타예술체육 1 문헌정보학 2 경제학 1 학제간연구 4

문헌정보학 4 사진 1 예술일반 2 과학기술학 1 기타사회과학 3

예술일반 3 연극 1 기타예술체육 1 관광학 1 교육학 2

중국어와문학 3 음악학 1 생활과학 1 기록관리/보존 1 기타예술체육 2

사회과학일반 2 프랑스어와문학 1 신문방송학 1 무역학 1 기타인문학 2

정책학 2 학제간연구 1 역사학 1 미술 1 기독교신학 1

종교학 2 연극 1 신문방송학 1 디자인 1

컴퓨터학 2 영화 1 영화 1 무용 1

과학기술학 1 컴퓨터학 1 예술일반 1 사회과학일반 1

국제/지역개발 1 한국어와문학 1 일본어와문학 1 신문방송학 1

군사학 1 음악학 1

기록관리/보존 1

독일어와문학 1

디자인 1

무용 1

미분류 1

법학 1

사전학 1

여성학 1

영화 1

지역학 1

토목공학 1

무용 outflow(15) 사회학 outflow(21) 음악학 outflow(12) 교육학 outflow(4) 신문방송학 outflow(8)

무용 27 역사학 8 음악학 14 역사학 3 기록관리/보존 9

예술일반 4 한국어와문학 6 학제간연구 4 사회학 1 신문방송학 5

학제간연구 2 사회학 6 경영학 3 한국어와문학 1 기타인문학 3

기록관리/보존 1 교육학 2 기타사회과학 2 정치외교학 1 문헌정보학 2

사회학 1 영어와문학 2 컴퓨터학 2 교육학 1

기타예술체육 1 기록관리/보존 2 예술일반 1 일본어와문학 1

디자인 1 기타인문학 2 연극 1 체육 1

신문방송학 1 사회과학일반 2 무용 1 사회과학일반 1

컴퓨터학 1 기독교신학 1 기록관리/보존 1

체육 1 학제간연구 1 문헌정보학 1

과학기술학 1 인류학 1 미분류 1

감성과학 1 국제/지역개발 1 언어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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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문학 1 여성학 1

문헌정보학 1 과학기술학 1

미용 1 문학 1

기타사회과학 1

중국어와문학 1

생활과학 1

법학 1

언어학 1

사회복지학 1

통계학 1


